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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정권 총단결·총투쟁으로 분쇄하자”
금속노조 새해 시무식 열어 … 위원장, “금속노동자 운명은 투쟁에 달려 있다”

 

금속노조가 1월 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

석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서 2023년 시무식을 열

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총단결 총투쟁

으로 분쇄하겠다고 선

포했다.

노조 서울지부, 경기

지부, 임원, 사무처 등

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7월 

총파업, 대우조선하청노

동자 투쟁, 11월 전국노

동자대회, 노조법 2·3

조 개정 총력투쟁 등 

2022년 한해 투쟁하느

라 정말 수고하셨다”

라고 격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12월 12일 정부 

사주를 받은 교수들이 중심인 ‘미

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개악을 가시화하고 

있다”라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 

상대 한판 싸움, 총노동과 총자본의 

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3대 부패집단으로 규정

하고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며 민주

노조 운동 자체를 괴멸하려 하고, 금

속노조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권

의 노동탄압을 총단결 총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어려운 정세가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금속노동자의 운명은 어떻게 단결하

고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면서 

“많은 난관을 뚫고 역경을 순경으

로 만들어 달려온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의 전

통을 믿는다. 반드시 승리하는 2023

년 함께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 조합원·간

부들은 시무식 앞서 전

태일 열사와 백기완 선

생 묘역에서 개최한 민

주노총 합동 시무식에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

원장은 새해 인사말에

서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2023년

은 윤석열 정권이 탄압

과 독선을 지속할지, 우

리의 투쟁으로 멈춰설 

지 결정하는 대결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

며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 노동운동 파

괴까지 윤 정권은 총공

격에 나섰다. 우리는 함

께 싸워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노조 조합원·간부들은 시무식에 

앞서 박영진, 배재형, 정형기, 이종

대, 윤주형, 최종범 열사의 묘역을 

찾았다. 조합원과 간부들은 노동운동 

탄압,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건

설·사수, 비정규직 철폐, 재벌의 노

조파괴 분쇄 등 ‘금속노동자들이 

보낸 오늘은 열사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라는 열사정신 계승 투쟁

의 의미를 돌아봤다.

082호
발행일 2023년 01월 02일(월)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